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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시작하며

  세종대왕은 여론 조사기관인 한국 갤럽1)이 2004년부터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한 

인물을 묻는 여론조사를 5년 주기로 해오고 있는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부동의 1

위는 이순신 장군이고 세종대왕은 2014년 4위에서 2019년 2위로 올라선다. 이처럼 

5000년의 역사에서 수많은 왕이 명멸해 갔지만, 그 무엇이 세종대왕을 아직도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상위권에 기억되고 있는가?

  세종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듯이 1397(태조 6)에 출생하여 1450(세종 32)에 54세

의 나이로 승하한 조선 제4대 왕으로 성은 전주 이씨이고 이름은 도(祹), 자는 원정

(元正)이며 존시는 영문예무인성명효대왕(英文睿武仁聖明孝大王), 시호는 장헌(莊憲), 

묘호는 세종(世宗)이고 능호는 영릉이다. 태종의 셋째 아들이며 어머니는 원경왕후 

민씨로, 비(妃)는 소헌왕후(昭憲王后)2) 심씨이다. 

  태종 8년(1408) 충녕군에 봉해지고, 태종 12년(1412) 충녕대군에 진봉, 태종 18년

(1418) 음력 6월 맏형 양녕대군 제(褆)가 폐세자됨에 따라 왕세자로 책봉되었다가 

같은 해 음력 8월 22세의 나이로 태종의 양위를 받아 경복궁 근정전에서 즉위하여 

조선 초기 국가의 기틀이 되는 전반적인 제도를 갖추었고, 조선왕조가 지배 기반으

로 삼은 유교 문화를 융성하게 했다. 특히 백성들이 쉽게 쓰고 읽을 수 있도록 창제

한 문자 훈민정음은 세종이 남긴 문화유산 가운데 가장 빛나는 업적이고 우리 민족

의 문화유산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유산이라는 사실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고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史實)일 것이다.

1) www.gallup.co.kr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 조선 세종의 왕비로 본관은 청송(靑松). 문하시중 심덕부(沈德符)의 손녀이고, 영의정 심온(沈溫)의 

딸이며, 어머니는 영돈령부사 안천보(安天保)의 딸이다. 1408년(태종 8) 충녕군과 가례를 올려 빈
(嬪)이 되고, 경숙옹주(敬淑翁主)에 봉해졌다. 1417년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에 개봉(改封)되
고, 이듬해 4월 충녕대군이 왕세자에 책봉되자 경빈(敬嬪)에 봉해졌으며, 같은 해 9월에 내선(內禪)
을 받아 즉위하니 12월에 왕후로 봉하여 공비(恭妃)라 일컬었다.

     그러나 1432년(세종 14)에 중궁에 미칭을 올리는 것은 옛날에도 없었던 일이라 하여 1432년에 
왕비로 개봉되었다. 심온은 세종이 즉위한 뒤 영의정에 올라 사은사로 명나라에서 귀환하던 중 아
우 심청(沈泟)이 군국대사를 상왕(上王: 태종)이 처리한다고 불평한 일로 대역의 옥사가 일어나 그 
수괴로 지목되어 수원으로 폄출되어 사사되었다.

     이 일로 폐비의 논의가 있었으나, 내조의 공이 인정되어 일축되었다. 1446년에 52세로 죽자 헌릉
에 장사지냈다. 뒤에 세종의 능인 영릉(英陵)으로 이장하였다. 『영릉지』를 예조판서 정인지가 제
술하였다. 시호는 선인제성소헌왕후(宣仁齊聖昭憲王后)이고, 능호는 영릉으로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에 있다.

http://www.gallu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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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조선 시대 문화의 융성에 이바지하고 과학기술을 크게 발전시키는 한편, 

축적된 국력을 바탕으로 국토를 넓혀서 조선 초기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대한 문자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이 용인에 

거둥했다는 세종실록의 기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임금의 나들이’ ≪조선어사전≫(1938)을 뜻하는 ‘거둥’은 한자어 ‘거동(擧動)’이다. 

이 말은 ‘동가(動駕)’와 ‘행동거지(行動擧止)’의 두 가지 의미로 풀이되는데, 첫 번째 

의미인 ‘動駕’의 의미는 ‘임금이 탄 수레가 대궐 밖으로 나감’의 뜻으로 현대 국어에

서는 ‘거둥’으로 남아 있고 두 번째 의미인 ‘행동거지’라는 뜻은 ‘거동’으로 남아 있

다. 즉, 중세 국어 시기에는 ‘거동’이 ‘행동거지’의 의미로만 나타나다가 근대 국어 

시기에 ‘임금이 탄 수레가 대궐 밖으로 나감’의 뜻을 갖게 되면서 한자어로서의 본

래 음인 ‘거동’과 함께 쓰이고 있다. 

 이 ‘거둥’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민심을 파악하고 지방의 문제점

을 해결하려고 임금이 행차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선 시대 세종의 용인 행차는 민심을 파악하고자 하는 차원을 넘어 용인

현 도천의 냇가에 머무르면서 초저녁 때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풍악을 연주하게 했는

데, 아마도 함께 간 소헌왕후를 위해 음악 선물을 했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세종이 

용인현 도천에 이르렀다는 세종실록을 토대로 용인현 도천 행차 목적, 행차 규모, 호

종 인원과 됨됨이를 살펴보고, 용인 행차에 미친 영향, 어가 행차 등의 다각적인 측

면의 연구는 지면상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二. 세종의 용인 행차 의의

1. 용인 거둥에 관한 세종실록

   《세종실록3) 99권》 세종 25(1443년) 3월 1일 병진년 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

3) 세종의 재위 기간인 1418년(세종 즉위) 8월부터 1450년(세종 32) 2월까지 세종의 재위 31년 7개
월간의 국정 전반에 관한 역사를 다루고 있다. 163권 154책으로 된 활자본으로, 본래 이름은 ‘세
종장헌대왕실록(世宗莊憲大王實錄)’이다. 조선 시대 다른 왕의 실록과 함께 일괄해 국보 제151호
로 지정되었다. 이 책의 편찬 작업은 『고려사』(1451년)와 『고려사절요』(1452년)가 완성된 뒤 곧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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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上與王妃幸忠淸道溫陽郡溫井王世子從之大君諸君及議政府六曹臺諫各一員

扈駕以廣平大君璵壽春君玹守宮自後大君諸君輪次往來是日次龍仁縣刀川邊伶

人十五人奏樂自昏至二鼓是行道經守令皆於境上迎謁凡民觀瞻者塡溢街路。

 임금이 왕비와 더불어 충청도 온양군 온천에 거둥하매, 왕세자가 따르고 대군 및 

여러 군(君)과 의정부·육조·대간의 각 한 사람씩을 호가4)하게 하고, 광평대군 이여5)

와 수춘군 이현6)으로써 궁을 지키게 한 후, 대군과 여러 군을 윤번으로 왕래하게 하

였다. 이날에 용인현(龍仁縣) 도천(刀川)의 냇가에 머무르는데, 영인7) 15인이 저녁때

어 시작되었다. 1452년(문종 2) 2월 22일에 왕명을 받아 황보 인·김종서·정인지 등이 총재관으로
서 감수의 일을 맡았다. 그리고 허후·김조·박중림·이계전·정창손·신석조 등이 6방(房)을 담당하고, 
재위 기간을 여섯으로 나누어 수찬하여 편찬 작업이 시작되었다.

      『세종실록』의 수찬은 단종 원년 정월에 거의 마무리되었고, 그 뒤에도 감수 작업은 지속되었
다. 그 과정에서 사신(史臣)인 이호문이 쓴 황희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직서(直書) 여부로 찬수관
들 사이에 논의가 있었다. 또한 사초(史草)의 누설, 황보 인·김종서 등이 제기한 최윤덕의 졸기(卒
記)에 대한 논의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1454년(단종 2) 3월 30일, 단종에게 『세종실록』이 올
려져 2년 1개월 여에 달하는 편찬 작업이 완료되었다.

     『세종실록』은 분량이 매우 방대해 처음에는 한 벌만 베껴 춘추관에 두었다. 그러다가 1466년
(세조 12) 11월 17일 양성지의 건의로 『세종실록』에 이어 편찬된 『문종실록』과 함께 주자로 인출
을 시작해 1472년(성종 3) 7월에 완료되었다. 이로써 『세종실록』이 최초로 간행되었으며, 이때에 
3부를 찍어냈다. 출판된 실록은 충주·전주·성주의 3사고에 1부씩이 보관되었고, 초본은 춘추관에 
보관되었다. 그러나 임진왜란으로 전주 사고본을 제외한 실록이 모두 소실되었다.

     이에 1603년(선조 36) 7월부터 1606년(선조 39) 3월까지 전주 사고본에 의해 『태종실록』부터 
『명종실록』까지 3부를 다시 간행하였다. 이때 최종 교정본을 포함, 전주 사고본과 함께 총5부를 
춘추관·강화도 마니산·태백산·오대산·묘향산에 보관하였다. 그 뒤 이괄의 난·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춘추관 실록이 소실되고 일부 실록이 파괴되었으나 다시 복구되어 인조 대 이후 실록은 정족산·태
백산·적상산·오대산 사고에 보관되었다.

     『세종실록』은 권1부터 권127까지는 편년체로 되어 있으며, 권128∼135까지는 지(志)로 구성되
었다. 이러한 체재를 갖추게 된 이유는 세종의 재위 기간이 길어 사료의 양이 방대했다는 점도 있
지만, 그보다는 이 시기에 정리된 문화 사업의 양과 질이 다양하고 폭이 넓어 편년체로는 모두 수
용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4) 扈駕 : 임금의 거가(車駕)를 호위하며 좇음. 扈(뒤따를 호) 시중하기 위해 뒤따르다. / 駕(멍에 가) 
임금이 타는 수레. / 車駕 : 임금의 수레. 혹은 임금의 행차를 말함.

5) 광평대군 이여(廣平大君 李璵) 1425년(세종 7) ~ 1444년(세종 26) 조선전기 제4대 세종의 다섯째 
아들인 왕자. 자는 환지(煥之), 1432년(세종 14) 광평대군으로 봉해지고 1436년에 신자수(申自守)의 
딸과 혼인하였다. 1437년 이방번에게 입양하여 후사(後嗣)가 되었다. 성품이 너그럽고 용모와 자태
가 풍미하고 총명, 효제하며 서예와 격구에도 능하였다. 20세의 나이로 요절하였다. 시호는 장의(章
懿)이다.

6) 수춘군 이현(壽春君 李玹) 1431년(세종 13)∼1455년(단종 3). 세종의 6남(전체 형제중 13남)으로 
모친은 혜빈양씨(惠嬪楊氏)이다. 1437년(세종 19) 12월 8일 수춘군으로 봉해졌다. 25세의 젊은 나
이로 죽었다. 수춘군 사후에 그의 부인 영천군부인(榮川君夫人) 영일 정씨(迎日鄭氏)는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되어 정업원이라는 승방을 차린 후 남편의 명복을 빌며 여생을 지냈다.

7) 영인(伶人) : 조선시대 음악의 연주 및 교습에 관련된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음악을 전업으로 
삼던 음악인. 일명 악공(樂工) 또는 공인(工人)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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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昏]8)부터 이고(二鼓9))에 이르도록 풍악을 연주하다. 이번 거둥에 길처의 수령들은 

모두 고을 경계에서 영알(迎謁)10)하였으며, 구경하는 백성들이 거리에 넘치었다.

▲ 세종실록 표지 ▲ 세종 25(1443년) 3월 1일 병진년 기록

2. 세종의 거둥 규모 

   위 세종실록의 기록에 나타난 세종의 거둥을 호가한 규모는 ‘왕세자가 따르고, 

대군 및 여러 군과 의정부육조대간의 각 한사람씩[王世子從之大君諸君及議政府六曹

臺諫各一員]’이다.

  즉, 대군11)은 조선시대 왕자 중 정비의 몸에서 출생한 적실왕자를 지칭하는데, 적

8) 혼(昏) : 일입후이각반위혼(日入後二刻半爲昏 해가 진 후 2刻 半을 昏으로 삼는다.)이라 했듯이 ‘날
이 저물다’는 뜻이다. 한 시간을 넷으로 나눈 둘째의 시각. 30분을 이른다. 즉 15분. 一刻은 한시간
의 4분의 1. 곧 15분을 이른다. 3월 1일 기준 오후 6시 15분 전후. 곧 6시 반을 의미.

9) 이고(二鼓) : 밤 9~11시. 밤의 시간을 다섯으로 나눈 두 번째 시간. 이때에 두 번째 북을 울려서 
알렸음. 계절에 따라 밤의 길이가 다르므로 이 시각에도 변동이 있으나, 대략 오후 10시를 전후한 
시간을 말함. 오경(五更)의 이경(二更), 오야(五夜)의 을야(乙夜)와 같음. 

10) 출영(出迎)하여 배알(拜謁)하는 것을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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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嫡長子)인 왕세자를 제외하고 이르는 말이다. 세종의 경우 정비인 소헌왕후와의 

사이에 8남2녀12)를 두었다. 이들 여덟명의 적자 가운데 훗날 문종이 되는 적장자인 

왕세자는 별도로 앞에 기록하였으며, 그 밖의 아들들인 7명의 대군과 제군(諸君)이

라 하였다. ‘군(君)’은 왕과 후궁 사이의 아들에게 준 작위인데, 본 기사에서 ‘제군’이

라 함은 10명의 후궁에게서 태어난 10명의 서자13)를 지칭하는 말이다. 그래서 대군 

중 광평대군과 제군 중 수춘군은 궁을 지키게 하였으니, 호가한 왕자는 모두 왕세자 

포함하여 16명이나 된다.                    

  그리고 의정부와 육조와 대간 각 1원(員)이라 하였으니, 의정부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으로 총 3인이 되고, 육조는 이조·호조·예조·병조·형조·공조 각 1원으로 총 6인

이 되며, 대간은 감찰 임무를 맡은 대관14)과 국왕에 대한 간쟁(諫諍) 임무를 맡은 

간관15)의 합칭으로 이 또한 각 1원이니 총 2인이 된다. 이로써 세종의 거둥을 호가

한 주요 인물은 총 27명이나 되니 어가행렬의 규모가 어마어마하였음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더욱이 영인 15인이 저녁때부터 이고에 이르도록 풍악을 연주하였다는 

것을 자세하게 기론한 것으로 보아 특별한 거둥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누구를 위하여 풍악을 울리게 하였나

   위 세종실록에는 눈길을 끄는 기록이 보인다. 바로 ‘영인 15인이 저녁때[昏]부터 

이고(二鼓)에 이르도록 풍악을 연주하였다[伶人十五人奏樂自昏至二鼓].’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장장 4시간이나 연주회를 개최했다는 것인데, 

누구를 위하여 연주했는지는 기록이 없다. 그래서 추론을 해본다면 거둥에 동행한 

사랑하는 아내 소헌왕후를 위해서 풍악을 연주하게 하였을 것이다.

11) 종친부에 속하였으나 관품(官品)을 가지지 않았으며, 벼슬을 했을 때에는 영종정경(領宗正卿)이라 
하였다. 대군은 원칙적으로 벼슬을 하지 않았다. 

12) 장녀 정소공주, 적장자로 왕세자(珦 옥 이름 향 1414~1452), 차녀 정의공주, 차남 수양대군(瑈 옥 
이름 유 1417~1468), 3남 안평대군(瑢 패옥 소리 용 1418~1453), 4남 임영대군(璆 아름다운 옥 
구 1419~1469), 5남 광평대군(璵 옥 여 1425~1444), 7남 금성대군(瑜 아름다운 옥 유 
1426~1457), 9남 평원대군(琳 아름다운 옥 림 1427~1445), 15남 영응대군(琰 옥 갈 염 
1434~1467)

13) 영빈 강씨 : 6남 화의군(瓔 구슬 목걸이 영 1425~1460), 혜빈 양씨 : 11남 한남군( 옥이름 어 
1429~1459), 13남 수춘군(玹 옥돌 현 1431~1457), 16남 영풍군(瑔 옥 이름 전 1434~1456), 신
빈 김씨 : 8남 계양군(璔 옥모양 증 1427~1464), 10남 의창군(玒 옥 이름 강 1428~1460), 12남 
밀성군(琛 보배 침 1430~1479), 14남 익현군(璭 금옥 광낼 곤 1431~1463), 17남 영해군(瑭 옥 
이름 당 1435~1477), 18남 담양군(璖 옥고리 거 1439~1450)

14) 臺官 : 대신(臺臣)·헌관(憲官)이라고도 한다. 사헌부는 정사를 논하고 백관을 규찰하며, 풍속을 바
로잡고 억울한 것을 풀어 주며, 남위(濫僞)를 금하는 등의 업무를 맡은 곳이었다.

15) 諫官 : 왕에 대한 간쟁(諫諍)·봉박(封駁)을 담당한 관원을 일컫는 말.  1401년(태종 1) 문하부를 
폐지하고 의정부를 설치하면서 간관은 사간원(司諫院)으로 독립하여 국왕의 직속기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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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소헌왕후의 친정 아버지인 심온(沈溫)이 1418년에 사은사(謝恩使)로서 

명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 동생 심정(沈泟)이 병조판서 박습(朴習)과 함께 상왕인 태

종의 병권 장악을 비난한 것이 화근이 되어, 이듬해 귀국 도중에 의주에서 체포되어 

수원으로 압송, 사사되었다.16) 이 때 세종은 장인이기도 한 심온의 사건을 막아내지 

못한 것을 천추의 한으로 여기면서 소헌왕후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미안함을 갖고 

있던 중 대소신료들이 죄인의 여식이 왕비가 될 수 없다면서 폐위해야 한다고 연일 

상소를 올여 왕후의 지위가 위태로울 때 비(妃)로서의 내조의 공이 크고, 많은 자녀

를 낳아 왕실의 안정에 공인 있다면서 신하들의 집요한 주청을 묵살하며 지켜주었다

는 점과, 1426년 세종은 직첩이 복원된 어머니 안씨와 소헌왕후를 배려하여 소헌왕

후가 어머니 안씨와 만나 연회를 베풀 수 있도록 하였다는 기록으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세종이 용인현 도천의 냇가에서 영인 15인으로 하여금 사랑하는 왕비인 소

헌왕후를 위해서 풍악을 울리게 하였을 것이다. 

三. 용인현 도천의 냇가

  그렇다면 위 세종실록에 기록된 ‘이날에 용인현 도천의 냇가에 머물렀다[是日次龍

仁縣刀川邊]’는 장소는 어느 곳을 이르는 것일까?

  먼저 ‘도천’이라는 지명을 찾아나서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몇 가지 조건이 있다. 

먼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임금과 왕비, 왕세자와 7명의 대군 및 9명의 제군, 그리고 

의정부와 육조 및 대간 각 한 사람씩을 합친 27명과 이들을 별도로 호종하는 시위

대 등을 감안한다면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행이 머무를 수 있는 넓은 

곳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번 거둥에 길처의 수령들은 모두 고을 경계에 마중 나가서 

배알하였으며, 구경하는 백성들이 거리에 넘치었다[是行道經守令皆於境上迎謁凡民觀

瞻者塡溢街路].’는 기록을 토대로, ‘구경하는 백성들이 거리에 넘치었다’는 것은 도천

의 냇가가 도심과 아주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이 아니라, 백성들이 접근하기가 용이

하고 거리가 인접해 있다는 점이다.

16)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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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하나 《세종실록》의 이 기사는 세종 25(1443년) 3월 1일 병진년임을 보여주고 

있다. 즉, 세종이 『훈민정음17)』을 창제한 1443년 12월 30일보다 9개월 전의 기록

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도천(刀川)’이라는 한자어 지명에 보이는 ‘刀(칼 도)’의 훈과 

음이 『훈민정음 해례본18)』에는 ‘刀(갈 도)’로 표기되었다는 점이다.

17) '훈민정음'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 째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
으로, 1443년에 세종이 창제한 우리나라 글자를 이르는 말이다. 아울러 1446년(조선 세종 28)에 
1446)에 훈민정음 28자를 세상에 반포할 때에 찍어 낸 판각 원본을 가리키는 책이름이기도 하
다.

    ① 문자로서의 '훈민정음' : 세종은 일반 민중이 글자 없이 생활하면서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권
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음을 마음 아프게 여겼다. 1443년(세종 25) 음력 12월 세종은 ‘훈민
정음’이라는 새 글자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독창적인 글자를 만든 일은 세계 역사에 일찍이 찾아
볼 수 없다. 한국의 고유 문자로서의 한글을 일컫는 이름은 여러 가지이다. 세종이 한글을 만들 
당시에는 ‘훈민정음’이라 불렀는데, 이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다. 이 때의 소리
는 글자와 통한다. ‘훈민정음’을 줄여 ‘정음’이라고도 하였는데, 이 이름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끝
에 있는 정인지의 글에 이미 나타나 있다. ‘언문(諺文)’이라는 이름은 최근까지 쓰였는데, 이것은 
그 유래가 오래된 말이다. 원래 ‘언’이란 ‘우리말’ 또는 ‘정음’을 가리키는 말이었던 것으로 보인
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보면, “문(文)과 언(諺)을 섞어 쓸 때는……” 또는 “첫소리(초성)의 ㆆ과 
ㅇ은 서로 비슷하여 언에서는 가히 통용될 수 있다”라고 하였고, “반혓소리 ㄹ은 마땅히 언에 
쓸 것이지 문에는 쓸 수 없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언’은 우리글·우리말이라는 뜻으로 쓰인 것이
다.

    ② 문헌으로서의 『훈민정음』 : 새로 창제된 훈민정음을 1446년(세종 28) 정인지 등이 세종의 명
으로 설명한 한문해설서이다. 책이름을 글자이름인 훈민정음과 똑같이 『훈민정음』이라고도 하고, 
해례(解例)가 붙어 있어서 『훈민정음 해례본』 또는 『훈민정음 원본』이라고도 한다. 한편 이 속의 
「예의」편만을 국역한 책도 있는데, 이는 『훈민정음 언해본』 또는 『언해본 훈민정음』이라고 한다. 
이 『훈민정음 언해본』은 현재 온라인으로 디지털화되어 해설과 함께 편리하게 볼 수 있다.

18) 책이름을 글자이름인 훈민정음과 똑같이 ‘훈민정음’이라고도 하고, 해례(解例)가 붙어 있어서 ‘훈
민정음 해례본’ 또는 ‘훈민정음 원본’이라고도 한다. 집필자들은 정인지·신숙주·성삼문·최항·박팽
년·강희안·이개·이선로 등 집현전의 8학자이다. 국보 제70호. 간송미술관 소장. 1446년 9월 상한
(上澣)에 완성되었다. 현존본은 1940년경 경상북도 안동 어느 고가에서 발견된 것으로, 고 전형
필 소장본(현 간송문고 소장)이며, 전권 33장 1책의 목판본이다. 광곽(匡郭)은 가로 16.8㎝, 세로 
23.3㎝이고, 본문(예의) 부분은 4장 7면으로 면마다 7행에 매행 11자, 해례 부분은 26장 51면 3
행으로 면마다 8행에 매행 13자, 정인지의 서문은 3장 6면에 한 자씩 낮추어서 매행 12자로 되
어 있다. 그리고 끝에는 ‘정통 11년(1446) 9월 상한’이라는 반포일이 기록되어 있다.이 책도 발
견 당시 완전한 것은 아니고, 처음 2장이 빠져 있던 것을 나중에 붓글씨로 적어 넣었던 것인데, 
적을 때 실수하여 세종 어제서문의 끝 자 ‘이(耳)’가 ‘의(矣)’로 되는 등 오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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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25(1443년) 3월 1일 병진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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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끝내며

  신갈천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위치한 향린동산 남쪽 350m 고지에서 

발원하는 하천으로, 안성천의 제2지류이고, 경기도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으로서 기점

은 기흥구 상하동의 상하천과의 합류점이며, 종점은 기흥구와 화성시의 경계인 오산

천과의 합류점이라고 알려져 왔다. 상하천과의 합류점에서 시작하여 청명 나들목 근

처에서 지곡천과 합류한 뒤 신갈저수지로 흘러들었다가 남쪽 수문을 나와 계속 남류

하여 기흥구와 화성시 동탄면의 경계에서 국가하천인 오산천과 합류하며 총 길이는 

7.83㎞이고, 유로 연장은 15.35㎞, 유역 면적은 59.49㎢. 기점의 하폭은 26m, 종점

의 하폭은 75m이다.

  이 '신갈(新葛)'이라는 명칭은 '갈천(葛川)을 끼고 조성된 새 마을'이라는 뜻에서 붙

여진 것이다. 갈천이라는 명칭은 이곳의 지형이 '칡[葛]'을 닮은 데서 유래하였다고도 

하고,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병자호란 때 의병을 일으켜 항쟁하였던 김원립(金元立)

에서 유래하였다고도 한다. 김원립은 전라도 남원에서 태어나 용인 지역으로 이주하

였으며, 관직에서 물러난 뒤 이곳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여생을 마쳤는데, 그의 명망

을 기려 이 지역의 명칭도 그의 호인 갈천을 따서 '갈천' 또는 '갈곡(葛谷)'이라 부르

게 되었다는 것이다. 오늘날 기흥구의 신갈동·상갈동·구갈동 등의 지명은 모두 갈천

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본고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세종실록》의 기사에 보이는 ‘용인현 도천

(刀川)’은 그곳이 어느 곳인지 알 수가 없는 현실에서 갈천은 칡이나 혹은 덩굴, 갈

포를 뜻하는 한자 葛(칡 갈)이 아닌 도천(刀川)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刀(칼 도)

의 훈인 ‘칼’의 고음이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갈’이라고 기록된 사실로 미루어 ‘갈천’

이라는 명칭의 유래를 추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신갈천이 흐르고 있는 지역인 용인시 기흥구 어정은 기흥구 중동에 속하고 

어수물은 동백동에 딸린 마을인 어정은 본래 어정(漁汀)으로 표기했었으나 1995년 

일제식 지명을 정비할 때 어정(御井)으로 고쳤다. '어정(漁汀)'은 물가에서 고기를 잡

는다는 뜻이 되고 '어정(御井)'은 임금이 마시는 우물'이라는 의미가 된다. 이는 같은 

땅이름을 어떤 한자표기로 옮기느냐에 따라 하늘과 땅 같은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바로 어정에서 하나의 예를 보게 된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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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어정(御井)'과 인접해 있는 ‘갈천’이라는 명칭의 유래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아울러 《세종실록》의 해당 기록을 토대로 세종대왕 어가행렬 재

현 행사로 전국적인(세계적인) 문화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료라

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세종이 용인현에 행차한 1443년 3월은 바로 훈민정음을 창제했던 해라는 

점에 대한 학술발표회 개최로 전국적인 문화도시 홍보방안으로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세종이 대동한 왕비 소헌왕후를 위해 영인 15인으로 하여금 풍악을 울

렸다는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현대적 의미로 해석한 가칭 ‘소헌왕후 음악제’ 혹은 

‘세종 풍악 음악제’ 등에 대해 좀 더 연구할 것을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 세종실록

  ￭ 훈민정음 해례본

  ￭ 두산백과 두피디아

  ￭ 위키백과

  ￭ 『기재잡기(寄齋雜記)』(박동량)

  ￭ 『국조명신록(國朝名臣錄)』(이존중)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이긍익)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소설로 만나는 세종실록 속 훈민정음(박재성)

  ￭ 세종어제훈민정음총록(박재성)

19) 출처 : 용인시민신문(https://www.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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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도시와 도시 정체성

최근 몇 년 동안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등 사활을 걸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듣는다. 

법정 문화도시는 지역 본연의 특색있는 문화적 자산을 활용해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ㆍ실현하고, 도시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문화체육

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꾸려갈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면 평가와 컨설팅, 그리고 심의를 거쳐 예비도

시로 지정한다. 이후 1년간 예비사업 수행 후 최종 심의를 통과하면 법정 문화도시

로 최대 200억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용인시도 제4차 법정 문화도시 예비사업 대상지 신청을 했지만, 최종 탈락

하고 말았다. 최소 1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가졌던 여타 지자체들에 비해 단 몇 개

월을 앞두고 조례를 제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문화도시 추진 과정에서 지역을 잘 아는 문화전문가는 

거의 배제된 채 외부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었다는 것과 지역의 우수한 문

화자원을 도외시한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었다.

중요한 것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가운데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

해 지역 고유의 문화 발전과 지역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조례를 제정하고 문화도시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용인시가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받지 못

하더라도 이러한 문화도시의 실현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것만으로도 비약적인 발전이라 생각한다. 왜냐면 본인이 근 20년

을 넘게 문화계에 종사하면서 주문 외우듯 ‘문화도시’를 외쳤지만, 지금까지 문화도

시를 표방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전제조건과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시민 공론화 

과정을 통한 문화도시의 미래상에 대해 공유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정밀하게 설계되

어야 한다. 각각의 제안된 실천사업이 잘 돌아갈 수 있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도 갖

추어야 한다. 소수의 전문가들이 정책 영역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 시간이 걸

리더라도 이러한 과정을 시민이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처럼 정책사업으로서 

문화도시를 이루겠다는 생각으로 Top Down 방식의 일방적 추진은 절대 안 된다.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사업 중심의 접근을 지양해야 한다. 다소 추상적

일지라도 어떠한 문화도시를 함께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지향점을 공유해야 한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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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도시의 미래상을 꿈꾸며 장기적 도시발전 전략으로서의 문화

도시를 지향해야 한다. 무엇보다 도시를 구성하고 살아온 시민들의 관점에서 역사적 

맥락과 인문환경의 관계성을 기저에 두고 함께할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용인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그 지역의 자기다움이며, 이러한 지역 정체성

은 지역의 역사, 문화,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인자가 되는 것이다.

본인은 용인의 도시 정체성을 ‘길’에서 찾고자 한다. 용인은 고대로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내륙 산간지역으로 전략상 요충지였으며, 삼

남대로와 영남대로가 분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다. 길을 따라 사람들이 오가면서 자

원과 정보를 교환하고 문화를 전파하면서 문명의 발전이 이루어졌듯이 용인은 시대

별 흥망의 역사를 온몸으로 관통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융합 및 재창조하는 

등 복합 기능을 해 온 곳이다. 이것이 많은 지역 연구자들로부터 용인문화의 특징을 

‘다양성’으로 정의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길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물자의 이동을 연결해 주는 통로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길이 없이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고 현대에 이르러 길의 중요성은 더

욱 커지고 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속담처럼 로마제국의 번영도 길에서

부터 시작되었고, 동서양에 걸친 세계 제국을 이루었던 몽골의 거대한 영토도 역참

으로 연결된 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 역사 속 비단길이 지금까지 유명한 것도 

비단길을 통해 사람들이 오가고 물자가 거래되는 교역로였기 때문이고 아울러 동양

과 서양 세계를 이어주는 교통로였기 때문이다. 현대에 이르러 중국에서 새로운 실

크로드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도 교역과 교류를 넘어 중국의 패권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에 본인은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용인의 정체성으로 ‘길’을 상정하고, 

그와 관련된 역사 및 문화적 맥락을 각종 사료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2. 고대의 길

일반적으로 역사 기록이 남아 있는 시대를 ‘역사시대’라 하고, 상대적으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그 이전의 시대를 ‘선사시대’라 한다. 선사시대에 해당하는 구석기 

및 신석기, 청동기 시대에도 용인에는 분명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지

역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남아 있지 않아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

지 알 수가 없다. 다만 고고학적으로 발굴되는 유적이나 유물을 통해 그 양상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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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할 수 있을 뿐이다.

용인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청동기 시

대이다.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나 주거지 분포지역을 살펴보면 하천 주변과 낮은 구

릉 지대에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동기인들은 하천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하천 주변의 낮은 구릉 지대에 거주하면서 농경 생활과 함께 어로 생활을 겸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용인은 5개의 하천이 분포되어 있는데 공통적인 것이 모두 용인이 발원지라

는 사실이다. 용인에서 청동기 유적이나 유물이 많이 발견되는 이유는 이러한 하천

을 끼고 청동기 시대의 유력한 집단이 모여들어 세력을 떨쳤기 때문이다. 즉 용인의 

청동기 시대를 특징지을 수 있는 것은 5개 하천이 흐르면서 형성된 물길이다.

선사시대를 지나 문헌으로 역사를 복원할 수 있는 역사시대에 이르면 <삼국사기>

나 <삼국유사> 등을 통해 우리나라 역사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용

인지역에 관한 문헌 자료는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다만 이 지역이 삼한 시대를 

거쳐 백제의 세력권 안에 있었다는 것은 백제 시기에 이 지역을 멸오(滅烏)라고 불

렀다는 데서 미루러 짐작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용인지역에 고구려가 구성현을 설치하였다고 하는 내용이 <삼국

사기>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지역에서 고구려의 흔적을 찾기는 어렵다. 

다만 보정동 고분군에서 고구려 고분으로 추정되는 2기가 확인되어 주목되는 정도

다. 

6세기 중엽, 신라가 한강 유역을 점령하면서 용인도 신라의 세력권에 편입되었는

데, 6세기에서 7세기에 걸쳐 이루어진 신라의 세력 확장을 잘 보여주는 유적은 할미

산성과 보정동 고분군이다. 할미산성의 경우 발굴조사를 통해 신라가 한강 유역을 

장악한 직후인 6세기 중반에서 7세기 초반에 축성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보정동 고

분군은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 시기에 이르는 한강 유역 최대의 고분군으로 할미산

성과 축성과 같은 6세기 중반에서 7세기 초로 조성 시기를 추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삼국시대의 용인은 초기 백제의 땅이었다가 4세기 후반 고구려가 차

지하게 되고, 6세기 중반에는 신라에게로 넘어가게 된다. 이는 삼국시대에 한강 유

역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으며, 길목에 해당하는 용인은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는 사실이다. 특히 할미산성은 당시의 

시대상을 설명해 주는 대표적인 유적이다.

할미산성은 서울 방면에서 탄천 수계나 경안천 수계를 따라 남하하는 고구려를 방

어하기 위한 곳이자 남쪽 안성과 평택 방향에서 진위천 수계나 오산천 수계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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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서울 방면으로 진출하는 백제를 방어하기에 가장 적절한 산성이다. 뿐만 아니라 

신라가 한강 유역을 경영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지역으로 당항진(화성으로 추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미산성 일대를 거쳐야 하므로 할미산성은 신라의 당항진 진

출의 통로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리적 입지 조건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고려 시대의 길

고려 시대에 용인의 도로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지는 알기 어렵다. 다만 조

선 시대의 도로망이 이전 시대인 고려 시대의 제도를 거의 그대로 이어받은 것임을 

생각하면, 고려 시대의 도로망 역시 이전 시대인 통일신라 시대의 제도를 근간으로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용인은 예로부터 삼남(三南)으로 내려가는 중요한 관문이었다. 즉 충청도나 전라

도, 경상도로 내려가는 길목이었던 것이니 요즘으로 치면 1번 국도가 지나는 요충지

라는 뜻이다. 

고려사 역원조를 보면 용인을 지나는 역로(驛路) 상의 역원명칭으로 용흥역(龍興

驛)이나 금령역(金嶺驛), 좌찬역(佐贊驛), 보수원(寶樹院)이나 금령원(金嶺院) 등의 

이름이 보이는데 이는 조선 시대 역로 상의 역원명칭과 동일하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고려 시대 용인의 길, 즉 도로망은 지금의 경부고속도로를 따

라 내려와 신갈에서 용인 김량을 지나 양지, 백암을 경유해서 내려가는 조선 시대 

영남대로가 간선(幹線)이고, 신갈에서 오산, 용인에서 안성이나 광주, 양지에서 이천 

방향으로 연결되는 길이 그다음으로 중요한 지선(支線)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게 타당

하다. 그다음의 길은 당연히 마을이나 관청, 봉수대나 사찰, 등등 여러 마을과 민가

로 이어지는 작은 길이 있었을 것이다.

용인의 명칭이 용구와 처인을 합친 이름이라는 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당시 

용인현의 치소(治所)는 현재의 기흥구 마북동이었고, 처인현의 치소는 남사읍 아곡리 

아곡마을이었다. 고을을 다스리는 관리들이 있는 소재지로 연결되는 길 또한 잘 정

비되어 있었을 것이 분명한데 두 고을이 하나로 통합된 조선 시대 초에 이르러 용인

현 중심의 도로망이 새로 확립되고 처인현의 도로망은 일부 쇠퇴나 조정이 불가피했

을 것이다. 

고려 시대 용인의 길을 생각할 때 역사의 기록을 토대로 적어도 두 가지 정도는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이동읍 서리에 있는 고려백자요지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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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도자기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남사면 아곡리에 있는 처인성으로 연결되는 군사

도로이다. 

서리에 남아 있는 도자기 가마터의 크기나 쌓여있는 파편의 양을 보면 수백 년에 

걸쳐 도자기 생산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도자 사학자는 우리나라 

고려 시대 도자기 역사는 전라남도 강진과 경기도 용인에 80% 이상 집중되어 있다

고 말할 정도이다. 고려백자는 용인, 고려청자는 강진, 이 단어의 조합은 영원히 바

뀌지 않은 등식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더구나 도자기는 요즘으로 치면 반도체와 비견할 수 있는 초 하이테크산업이다. 

남아 있는 도자기 파편 가운데 상당수가 국가나 지방관청에서 제사에 사용된 제기

(祭器)임을 감안할 때 도자기 완제품의 이송로나 원료의 조달에 필요한, 이동읍 서리

로 연결되는 여러 방면으로 길이 통하고 있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용인의 길이 몽골군의 침략로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다. 비록 현재의 

처인성이 시골 변두리에 있지만 고려 시대에도 충청, 전라, 경상도 방면으로 내려가

던 몽골군이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하는 중요한 길목이었던 것이다. 이는 처인성

이 작기는 해도 군사적인 요충이며 처인성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연결로 또한 군사적

으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용인을 관통하는 봉수로 역시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은 아니지만, 현대에 이르러 

매우 중요시되고 있는 통신로였다. 요즘으로 치면 IT산업의 중추 신경망이 지나는 

통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보개산과 건지산으로 연결되는 봉수로는 부산포

를 기점으로 개경에 닿는 가장 중요한 봉수로이다. 이후 조선 시대에 왜적의 북상로

와 봉수로와 영남대로가 겹치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현재 남아 있는 고려 시대의 기록은 고려사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기록으로 용인

의 길을 재구성하기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역사적인 사건이나 통일신라에서 조선 

시대를 이어주는 중간자로 고려 시대를 볼 때 어느 정도 고려 시대의 길을 유추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 할 것이다. 

4. 조선 시대의 길

고려 시대에는 수도가 개경(開京)이었지만 조선이 개국하면서 수도를 한양으로 옮

기게 된다. 때문에 용인은 한양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게 되면서 오늘날 수

도권에 해당하는 기전(畿甸)에 속하게 되었다. 조선 시대 기전 지역은 국왕의 행차가 

빈번한 곳이었다. 국왕이 주도적으로 왕릉을 참배하고 제향을 모심으로써 백성들에

게 효(孝)와 예(禮)의 모범을 보이고자 했기 때문이다. 용인의 경우, 여주 영릉 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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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국왕이 지났다는 기록뿐만 아니라 경상도나 삼남 지방 행차 시 용인을 거쳐 

갔다는 문헌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다. 특히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창제 발표 직전 

소헌왕후와 왕자들을 데리고 충청도로 가는 길에 용인현 도천에 머무르며 풍악을 울

리게 했다는 기록은 매우 주목할만하다.

그런가 하면 용인은 조선 사대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세거지이기도 했다. 사대부들

은 낙향 후에도 임금을 정점으로 한 도성의 영향권에 속하고 중앙과의 인연을 유지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용인은 역사 인물이 즐비하고 토성(土姓)인 용인이씨 외

에도 영일정씨, 연안이씨, 한양조씨, 한산이씨, 우봉이씨, 경주김씨, 의령남씨 등이 

명문 재지사족(在地士族)으로 뿌리내린 것은 이 같은 용인의 지리적 위치와 무관하

지 않다.

또 고려 시대 도로망을 기반으로 전국을 연결하는 9개의 도로를 개설하게 되는데, 

이것을 9대로라고 한다. 용인은 9대로 중 영남대로와 삼남대로(충청우도·전라좌우도

로 통하는 대로)가 분기하는 갈림길에 위치하게 된다. 특히 영남대로는 한양에서 동

래 부산포를 연결하는 얼추 1천 리에 육박하는 380㎞ 구간이다. 영남 유생들에겐 과

거길이고 보부상에겐 장삿길이었다. 

영남대로의 용인 구간을 살펴보면, 한양에서 출발하여 한강나루를 건너 첫 번째 

만나는 역이 양재역이고, 두 번째가 판교의 낙생역이었다. 이곳을 지나면 용인 땅이 

시작되는데, 풍덕천, 죽전을 지나 지금의 신갈에 위치해 있던 구흥역에 이르게 된다. 

구흥역은 영남길과 삼남길이 갈라지는 곳이었다. 즉 한양에서 내려와 구흥역에서 

하룻밤을 묵은 사람들이 경상도 방향으로 가는 사람과 충청도ㆍ전라도로 가는 사람

이 서로 갈라진다고 해서 ‘갈래’라는 지명이 생기게 되었다. 갈래의 인구가 증가하면

서 새로운 마을이 생기게 되고 지명도 신갈래와 구갈래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이것

이 오늘날의 신갈과 구갈의 유래이다. 이러한 갈래 기능은 조선 후기 정조가 수원 

행궁을 위해 남태령길을 개척하기 이전까지는 수백 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구흥역에서 용인시청 쪽으로 가면 금령역이 나온다. 금령역이 있던 자리는 오늘날

의 명지대역 정도 되는데, 금령역은 김량장동이 유래된 지명이다. 즉 금령이라고 부

르던 것이 나중에 김량이 되었고, 김량에 장이 서게 되면서 김량장이 된 것이다. 금

령역에서 양지를 지나 원삼면에 이르게 되면 좌찬역이 있었는데, 주변에 3.21 독립

운동이 일어난 좌찬고개가 유명하다.

또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전쟁 통에는 군사도로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기도 

했다. 1592년 일어난 임진왜란 때에는 일본군이 영남길을 따라 한양으로 진격해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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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왔다.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되자 국왕은 평양으로 몽진을 떠나고, 한양을 되찾기 

위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서 모인 5만 명의 삼도 근왕병이 수지구 풍덕천 일대

에서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이것이 <용인전투>이다. 

그런가 하면 1636년 청 태종이 일으킨 병자호란 때에는 용인에서 두 번의 전투가 

벌어졌다. 수지 동천동에서 벌어진 험천전투와 광교산 자락에서 벌어진 광교산 전투

가 그것이다. 수지 동천동 일대에서 벌어진 험천전투에서는 안타깝게 패했지만 광교

산 전투에서는 청 태종의 사위인 양고리(楊古利)를 죽이고 수많은 적병들을 사살하

는 대승을 거뒀다.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길 중 하나가 봉수다. 다만 그 기능은 군사적 목적이다. 봉

수(烽燧)란 큰 난리가 있을 때, 신호로 올리는 불을 이르던 말이다. 나라의 긴급한 

사정을 중앙이나 요새에 알리는 역할을 해서 주민들이 위급할 때는 피난을 가고 적 

침입에 대처하도록 하는 군사적 목적이다. 요즘 표현으론 ‘군사 무선 네트워크’에 해

당한다. 산이 많은 우리나라로선 가장 효율적인 통신수단이었을 법하다. 경기지역에

는 54개소의 봉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용인에는 건지산 봉수대와 석성산 

봉수대 2개소가 있다. 

건지산 봉수는 남동쪽 안성과 음성 경계인 죽산 망이산 신호를 받아 서북쪽 석성

산 봉수에 연결해 주는 역할을 했다. 또 석성산 봉수는 경기지역 54개소 봉수 중 산

성 내에 소재하는 봉수로, 용인 건지산 봉수 및 수원화성 팔달산 봉돈의 신호를 받

아 성남 천림산 봉수를 통해 한양 목멱산(남산)으로 신호를 연결해 주는 거점 역할

을 담당했다.

5. 근현대의 길

근대 시기를 특징 짓는 가장 큰 변화는 도로교통의 발달이다. 길이 넓어지고 새로

운 도로가 뚫리면서 교통이 발달하게 되고, 그와 함께 사회적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

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에서 도로교통의 발달은 일제 식

민지 정책 아래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자원 개발과 대륙 침략을 위한 수단으로 이루

어졌다.

근대 시기 용인에 처음 개설된 도로가 신작로(新作路)이다. 용인 최초의 신작로는 

현재 42번 국도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수원에서 출발하여 신갈-김량장-양지를 거쳐 

이천과 여주까지 연결된 노선이다. 1908년 부설된 이 신작로는 원래 용인군청이 소

재한 구성 마북리와 언남리를 경유할 계획이었지만 지역 유림들이 반대하여 신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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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게 되었다. 덕분에 신갈 지역은 인구가 급증하면서 크게 발전한 반면, 구성 지역

은 점점 쇠락해지다가 군청소재지마저 수여면 김량장리에 넘겨주고 말았다.

그러다 1931년, 이 신작로 노선을 따라 부설된 것이 수여선 철도이다. 수여선은 

경부선 수원역을 기점으로 용인을 지나 이천·여주에 이르는 연장 73.4㎞, 궤간 

76.2cm의 증기 및 가솔린 병용 철도였다. 총 운행 시간은 2시간 23분이며, 1939년 

당시 하루 4차례 왕복 운행되었다.

수여선 철도 역시 1931년 12월 1일 식민지 수탈 정책의 일환으로 부설되었다. 용

인, 이천, 여주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경기미와 풍부한 임산물을 운반해 가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종점을 여주로 잡은 것은 남한강 수로 운송과의 연관성 때문이었다. 

여주 하항에서 강원도 원주군 부론면 흥호리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구간에 하루 4회 

왕복으로 운행하는 기선을 통해 영서지방의 임산물과 교역품을 수여선에 끌어들이려 

했던 것이다. 수여선 철도는 1937년에 수원과 인천을 연결하는 54㎞의 수인선과 연

결되어 수탈한 화물을 인천항을 통해 손쉽게 일본으로 이송할 수 있게 되었다.

용인 관내를 통과하는 철도의 길이는 26㎞로서 6개의 역을 통과하였다. 이 구간에 

땅을 가지고 있던 당시 용인사람들은 철도 부지를 강제 수용당했음은 물론 철도부설

공사에 강제 동원되었다. 당시 부역에 시달리던 농민 4천여 명이 항의시위를 벌이기

도 했다. 

철도가 완성되자 지역의 농산물 수탈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강제로 징용을 당하

는데 이 철도가 이용되었다. 해방 이후에는 철도가 국유화되었다. 6·25전쟁 당시 인

민군이 이 열차를 이용하였고, 9·28수복 후에는 영국군·터키군들이 수여선을 타고 중

부 전선으로 들어갔다. 이후에는 수원과 용인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통학 열차로 

애용되었으며, 지역의 농산물을 출하하는 통로이기도 하였고, 장날 장꾼들이 이용하

는 유용한 교통수단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부터 자동차 산업에 밀려 심한 적자 운영이 야기되었다. 

1970년 한해 적자만도 1억 7천 9백만 원에 이르자 1972년 3월 31일 자로 폐선되었

다.

1970년에는 용인 서부지역을 관통하는 경부고속도로가 준공되어 우리나라 양대 

경제권역인 한강 유역과 낙동강 유역을 일일생활권으로 묶고 항만과 주요 도시를 연

결하게 되었으며, 1971년(신갈-새말)과 1975년(새말-강릉)에는 영동고속도로가 준공

되어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허브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한편, 2000년대 들어서면서 사라진 수여선 철도의 일부 구간을 경유하는 신개념의 

운송수단으로 부설된 것이 경전철이다. 경전철은 기존의 지하철이나 전철보다 가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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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기철도라는 뜻으로, 무인자동운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인건비가 저렴하고, 특

히 고무바퀴로 달리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이 없어 승차감이 좋고 저공해 친환경 등

의 장점이 있다.

용인경전철은 다른 이름으로 에버라인(Ever line)이라 하며, 기흥역에서 출발하여 

동백역, 삼가역, 용인시청역, 김량장역 등을 경유하여 전대·에버랜드역까지 15개 역

을 잇는 총 18.404㎞ 구간의 노선이다.

용인경전철은 만성적인 교통문제 해결의 최적 수단으로 90년대 후반부터 검토되다

가 2005년에 착공하여 1조 32억 원을 투입해 2010년 6월 완공하였다. 이듬해인 

2011년 4월 개통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개통되지 못하고 있다가 2013년 

4월 26일에 개통되었다.

용인경전철은 2014년 9월부터 수도권 전철의 운임 체계로 편입되어 환승 할인이 

가능해졌으며, 하루 이용객이 2018년부터는 3만 명을 넘어섰다.

그런가 하면 용인시는 2022년 개통되는 제2경부고속도로와 연계된 SK하이닉스 클

러스터를 유치하여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첨단 반도체 밸리를 조성하고 있으며, 기

흥 및 수지 권역에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2,757,186㎡(83만 평) 규모의 용인플랫

폼시티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6. 용인의 길, 콘텐츠화 방안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용인은 고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전국을 연결하

는 주요 길목 역할을 해왔다. 삼국시대에는 신라의 북상 진출로 및 한강 유역 확보

를 위한 교두보로 이용되었으며, 고려 시대 이후에는 이를 연결한 역로가 만들어지

면서 고려백자가 성행했고, 처인성 전투의 값진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 조선 시대에

는 수도가 한양으로 옮겨오면서 용인은 수도에 인접한 기전 지역에 해당되었으며, 

‘사거용인’이라 불릴 정도로 정몽주나 채제공을 비롯한 수많은 위인들의 묘소가 입지

하게 되었다. 특히 전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가 되면서 각종 정보와 문물이 교류

되었는가 하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과 같은 전란의 피해를 입기도 했다. 조선 후기

에는 박해를 피해 들어온 천주교 신자들이 숨어 살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최초

의 사제인 김대건 신부가 용인에서 태어나기도 했다. 근대에 들어와 항일 의병활동

이나 3.1만세운동이 격렬하게 나타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오늘날 용인의 인구가 늘어나고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도 모두 길이 연결되

고 관통하면서 이루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길’은 용인의 역사적 상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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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용인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적인 문화 요소인 

것이다.

그렇다면 용인의 길을 문화 콘텐츠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용

인의 길과 관련된 수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있지만, 이번에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창제 발표 직전 소헌왕후와 왕자들을 데리고 충주로 가는 길에 용인현 도천에 머무

르며 풍악을 울리게 했다는 세종실록의 기록을 상정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용인은 조선 시대의 대동맥이라 했던 영남대로와 충청, 전

라 지방으로 이어지는 삼남로가 분기하던 교통의 요충지로서 수많은 국왕이 지방 행

차 시 머물거나 거쳐 지나간 곳이다. 그렇지만 세종실록의 경우처럼 구체적인 기록

이 남아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조선 시대의 수많은 관료나 

선비들이 용인을 소재로 하는 한글 시와 글을 남겼고, 특히 훈민정음을 최초로 연구

한 조선 시대 학자인 서파(西陂) 유희(柳僖, 1773-1837) 선생이 용인 출신이며, 그 

연구 결과물인 <언문지(諺文志)>가 전해오고 있는 만큼 용인은 훈민정음과 매우 밀

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용인현 ‘도천’이라는 지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도천이 오늘날 어디인지 남

아 있는 사료가 없어서 정확히는 알 수 없다. 적어도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충주로 

내려가는 길이였다면 영남대로가 지나는 곳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용인이라는 지역

에 한정하게 되면 당시 용인현에 해당하는 곳으로 압축된다. 즉 영남대로가 지나는 

곳이지만 양지나 원삼, 백암은 용인 땅이 아니었으므로 제외된다. 또한 ‘도천’이라는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그곳은 하천이 흐르는 곳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탄천이 흐르는 오늘날의 죽전이나 구성, 또는 신갈천이 흐르는 어정이나 

구갈/신갈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특히 ‘어정’이라는 지명의 어원에 대하여는 오래

전부터 ‘임금이 머문 곳(御停)’, 또는 ‘임금이 물을 마신 우물이 있던 곳(御井)’으로 

유추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정확한 근거나 기록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본인 추정으로는 임금이 머물렀다는 ‘어정(御停)’이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국왕의 지방 행차 시 대부분의 경우는 용인을 지나치거나 하룻밤을 묵는 정도

였을 것이므로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만한 일은 흔치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어정(御

停)’이라는 지명이 생기게 될 정도면 적어도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

까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 특별한 일은 무엇일까? 

역대 국왕들의 행차와 관련하여 용인에서 주목할만한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기록

이나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알려진 것이 없다. 오직 세종대왕이 소헌왕후와 왕자

들을 데리고 충청도 행차 시 도천에서 풍악을 올렸다는 기록이 유일하다. 이것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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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御停)’이라는 지명의 생성 유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 ‘도천’은 어떻게 유래된 지명이며, 오늘날 어디일까? 아마도 도천은 ‘갈래’

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기흥지역이 오래전부터 삼남길

과 영남길이 갈라지는 분기점이었으며, 이 때문에 ‘갈래’라는 지명이 생기게 되었으

므로 갈래 지역을 흐르는 하천을 ‘갈내’, 또는 ‘갈천’이라 부르고 있었을 것이다. 그

런데 이곳에서 세종대왕을 비롯한 왕실 인사와 고을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 풍악을 

울리는 큰 잔치가 벌어졌으므로 이를 기록하는 사관이 ‘갈내’, 또는 ‘갈천’을 한자로 

옮기려다 보니 ‘도천(刀川)’이 된 것이다. 즉 ‘갈’을 ‘칼’의 변음으로 이해했던 것이

다. 이를테면 칼을 닮았다고 ‘칼치’라 부르던 생선이 ‘갈치’가 된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했다는 뜻이다.

이제 도천이 어디일까 생각해 보자. ‘갈천’이 흐르는 곳으로 오늘날의 어정과 구

갈, 신갈 등을 모두 상정할 수 있겠지만 이미 ‘어정(御停)’이라는 지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도천은 곧 어정이라는 얘기다.

조선 시대 최고의 성군인 세종대왕이 용인 땅에 머물면서 왕후와 왕자, 여러 대신

을 거느리고 고을 백성들과 함께 풍악을 울리며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큰 잔치를 벌

였다는 것, 그리하여 ‘어정(御停)’이라는 지명이 탄생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지

명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더욱이 훈민정음이 우리 민족 정체성의 표상이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만큼 우리 용인의 한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유산과 인물을 연계시켜 

역사문화 콘텐츠로 개발한다면 대단히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원로 음악평론가인 탁계석 선생이 설파했듯이 역사 DNA를 추출해 상상

력을 불어 넣고 이것을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은 문화콘텐츠의 몫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 예술의 힘이고,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으로 즐기고 소통

한다. 그렇다. 없는 것도 만들어 내고 스토리를 만드는 콘텐츠 세상이다. 세종대왕의 

하룻밤 음악축제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이는 역사 복원(復原) 사업이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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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록]

제255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5분 발언 원고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

  2021년 6월 17일 제 255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은 문화도시관

련 질문을 하면서 우리 용인시는 지난 6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 법정 문화도시 지정

과 관련하여 용인시문화도시조성보고회를 성공적으로 잘 마쳤다고 칭찬하였었습니

다.

  그런데 우리 용인시가 용인특례시의 위상에 맞는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전국적

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뚜렸한 아이템이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용인시문화도시조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5분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방금 언급한 역사적 사실이란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셨다는 세종실록 1443년 12월 30일보다 9개월 전인 1443년 3월 1일 당시 용

인현이었던 이곳 용인시에 머무르시며 풍악을 울렸다는 기록입니다.

  이 기록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세종실록 99권』<세종 25(1443)년 

음력 3월 1일> 

  ‘임금(세종대왕)이 왕세자(후에 문종)가 따르고 대군 및 여러 군과 의정부, 육조, 

대간의 각 한 사람씩에게 어가를 뒤따르게 하고, 왕비와 더불어 충청도 온양 온천으

로 거동하시던 날, 용인현 도천(지금의 갈천)의 냇가에 머무르셨는데, 궁정의 음악을 

연주하는 악공 15인으로 하여금 저녁때부터 밤 10시에 이르도록 풍악을 연주하게 

하였다. 이때 임금의 나들이 길의 근처 고을 수령들은 모두 마중나가 고을 경계에서 

배알하였으며, 구경하는 백성들이 거리에 넘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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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용인데, 이 기록을 조선왕조실록에서 발견하고 해석해 준 사람은 우리 용인시

에 중앙회 사무실을 두고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 박재성 이사장입니다.

  박재성 이사장은 교육학 박사로서 문화재 감정위원 등 사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특히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문자인 훈민정음을 기념하는 탑이 국내외에서 단 

한 개도 없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등 각계각층의 사

회 지도층 인사들을 중심으로 범국민 훈민정음탑건립조직위원회를 2020년 11월 13

일 국회도서관에서 발족하고 상임조직위원장에 추대되어 훈민정음탑 건립을 위한 실

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훈민정음탑건립조직위원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충북 청주시는 세종대

왕이 훈민정음 반포 직전에 청주시 초수리에 행차했다는 세종실록의 기록을 근거로 

훈민정음탑 건립을 위한 4만3천여 평의 부지를 훈민정음기념사업회에 무상으로 제공

하였다고 하며, 세종대왕릉이 있는 경기도 여주시에서도 훈민정음탑건립을 유치하기 

위하여 여주시 이항진 시장이 박재성 이사장과 본 의원 등을 초청하여 훈민정음탑 

건립 부지로 일곱 곳의 시유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방한 한 후에도 두 차례 더 

초청하여 깊이 있는 의논을 갖는 등 여주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었다는 경북 안동시에서도 시장과 전현

직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훈민정음탑 안동 유치에 발벗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용인시의 문화체육관광부 법정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하여 이러

한 세종실록을 근거로 용인시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

다.

첫째, 세종과 관련한 사료 발굴 및 보급

둘째, 세종실록에 근거하여 갈천으로 알고 있는 지명이 도천인데 칼의 고어 ‘갈’이 

갈천으로 변화되었다는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여 용인시 지명의 유래 바로잡기로 시

민의식 고취

셋째, 세종이 용인현에 행차한 때가 훈민정음을 창제했던 해라는 점에 대한 학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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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회 개최로 전국적인 문화도시 홍보방안

넷째, 세종이 대동한 왕비 소헌왕후를 위해 연주하게 한 풍악을 현대적 의미로 해석

한 가칭 ‘소헌왕후 음악제’ 혹은 ‘세종 풍악 음악제’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전국적

인 음악제로 추진하는 방안

다섯째, 세종 어가 행렬 재현 행사를 통한 범 용인시민과 국민이 한 마음으로 참여

하는 전국적인 용인시 축제 추진하는 방안

  이상으로 본 의원은 시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께 공개적으로 5분 발언을 통해서 세

종 문화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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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표]

세종대왕과 용인 도천

박 재 성

교육학박사/명예효학박사

사단법인 한국고미술협회 감정위원

사단법인 한중문자문화교류협회 이사장

사단법인 한국문자교육회 이사장

중국산동대학교 객원교수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 이사장

훈민정음탑 건립조직위원회 상임조직위원장

훈민정음대학원대학교 설립추진위원회 상임추진위원장

<저서>

소설로 만나는 세종실록 속 훈민정음

세종어제훈민정음 총록

훈민정음해설사 자격시험 예상문제집

훈민정음 해례본 경필쓰기

훈민정음 언해본 경필쓰기

우리말로 찾는 한자사전

효행과 인성교육을 위한 인성보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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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용인지역문화와 콘텐츠 : 한글문화유산과 용인

홍 순 석

문학박사

용인 운학동 출생

단국대, 성균관대 한문학전공

전) 강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 강남대학교 인문대학장

전)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장

현) 강남대학교 한영문화콘텐츠학과 명예교수

용인, 포천, 이천, 안성 등 경기지역의 향토문화 연구

<저서>

성현문학연구

양사언문학연구

박은시문학연구

김세필의 생애와 시

한국고전문학의 이해

우리 전통문화의 만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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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훈민정음 문화콘텐츠 제작연구

- 영화 ‘나랏말싸미’ 사례를 중심으로 -

강 진 갑

문학박사

인문콘텐츠학회장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실장

청와대 문화체육정책 자문위원

경기도 문화재위원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

경기학회장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장

한국외대 교수

경기대 교수

<저서>

경기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

한국 문화유산과 가상현실

향교·서원과 용인 사람들

논문) 경기도 600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역사적 과제

논문) 경기 옛길 조성에 관한 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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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3]

훈민정음과 음양오행

강 구 인

진주강씨 박사공파 28세손

충북대 건축공학과 졸

용인시청 지방공무원 30년 근무

제8회 전국 시조·가사 창작 공모전 장원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 운영위원

훈민정음 교육원장

<저서>

하늘·땅·사람 훈민정음

한글세대를 위한 훈민정음 해례

[발표 4]

문화도시 용인의 정체성, ‘길’에서 찾다 

김 장 환

용인문화원 사무국장

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


